
호남, 현대석유화학 인수의사 있다
3월 15일 주주총회 전후 인수의사 표명 … 부채탕감·출자전환이 열쇠

현대석유화학 매각협상을 위한 자산실사가 3월 하순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대석유화학 매각일정과

매각방식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.

현대석유화학 채권단에 따르면, 채권단은 매각작업을 지원할 재정자문회사를 3월 11-12일 선정할 예정이며 그

동안 물밑에서 인수를 추진해 왔던 호남석유화학도 3월15일 주주총회를 전후해 재정자문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

할 방침이다.

채권단은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등 3-4사 중 1사를 투자자문 회사로 선정할 것으로

알려졌으며, 호남석유화학의 자문사는 JP 모건이 유력시되고 있다.

양측은 재정자문회사 선정이 끝나면 곧바로 매각협상을 위한 자산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며, 실사기간은 2-3개월

로 예상하고 있다.

호남석유화학은 현대석유화학 인수협상은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

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. 호남은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더라도 합병보다는 신주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

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협상타결의 관건인 현대석유화학의 부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단과 호남석유화학의 입장에 많은 차

이가 있어 협상타결을 쉽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.

채권단은 2000억원이 넘는 출자전환을 실시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채무 조정작업을 했기 때문에 부채탕감

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, 호남석유화학은 부채탕감이나 추가 출자전환이 이뤄져야 협상타결

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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